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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700조 시대…추가 규제 앞두고 수요 몰렸다 아시아경제

5대 시중은행 취급 가계대출 잔액 702조 8,877억원으로 집계… 전월 대비 4조 728억원 증가한 규모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원을 넘어섰으나, 이달부터 증가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 전망… 연쇄적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만큼 연말로 갈수록 대출은 더 막힐 것 예상

대출규제에 날개 꺾인 인터넷은행 한국경제

금융당국, 5일 영업을 시작하는 토스뱅크에 가계대출 총액을 연말까지 5,000억원으로 제한하라고 권고

이에 토스뱅크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당초 계획했던 연 2억 7,000만원에서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 중단 예정

돈 쌓이는 은행, 요구불예금 한달새 10조 증가 디지털타임스

5대 은행의 지난달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754조 420억원으로 8월말보다 9조 8,908억원 증가… 9월 들어 요구불예금 4배가량 급증

요구불예금은 금리 0% 수준에 불과하나 입,출금이 자유로워 투자 대기 자금으로 분류… 유동성 리스크가 잇으나 조달비용이 들지 않아 수익성개선에 막대한 영향

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방안,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 인더뉴스

금융당국,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특히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등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금융위, 중징계 의결 해 넘길 듯…삼성생명만 웃는다 비즈니스워치

금융위 안건소위에서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 논의…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

이달 자문기구인 법령심의위원회에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 넘겨… 제재 근거에 대한 법리를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 존재 언급

KB손보, 보험업계 처음 헬스케어 자회사 만든다 동아일보

KB손보, 보험업계 최초로 헬스케어 자회사 'KB헬스케어' 설립… 올해 5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첫 사례

기업간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뒤 향후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상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언급

최저 증거금률 40%된 CFD… 증권사 “수수료 낮춰 고객 잡아라” 조선비즈

이달 1일부터 증권사 차액결제거래 최저증거금률이 40%로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확보를 위한 수수료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

금융당국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CFD에 대해 투자자 신용공여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금률 최저한도 적용하겠다 밝힌 것에 따른 조치

하나금융투자, 창원산단내 최대규모 지식산업센터 PF 주선 e대한경제

하나금융투자,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최대 규모로 개발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의 PF 주선 마무리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중소기업이 창원 뿐 아니라 김해 등 인근 지역에도 많아 분양 전망은 긍정적… 상가비율도 5% 수준으로 낮은 것도 안정적 임대 수익 가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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